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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s 

2010 

Epoxy resin on Canvas 

200x300cm 

(사진 제공: 조현화랑) 

 

 

관람안내 / 조현화랑 부산 

 

전  시  명 : 피터 짐머만  

전 시 기 간 : 2013년 5월 31일 (금) ~ 2013년 7월 7일 (일)  

오  프  닝 : 2013년 5월 31일 (금) pm 6시 / 조현화랑 부산 

전 시 장 소 : [조현화랑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1501-15  

개 관 시 간 : 월 ~ 일요일 11:00 ~ 19:00 (매주 월요일 휴관)  

전 시 담 당 : 박지영 실장 (010 9880 6958), 정선경  

문 의 전 화 : T. 051 747 8853 / F. 051 742 8852 / E. info@johyungall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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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내용 

 

2013년 5월 31일부터 7월 7일까지 조현화랑 부산에서는 독일작가 피터 짐머만의 전시가 열린다. 유럽과 아

시아를 넘어 미국시장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파리의 ‘갤러리 페로탱’에서 ‘오늘날의 거장’ 중 

한 명으로 소개하고 있는 피터 짐머만의 이번 전시는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은 두 번째 전시로 <Drip>, 

<copula>, <floe> 등 2003년부터 최근까지 에폭시 레진으로 작업된 회화 24점이 소개된다. 

 

피터 짐머만은 개성 있는 작품들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이다. 이십 년 동안 이뤄진 그의 작품세계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1980년도 중반부터 1990년도 초반의 초기 작품은 무엇보다도 커버와 가

상이 컨셉으로 두드러진 작업이다. 1980년대에 명작들과 카탈로그의 작품들을 개념화한 컬렉션의 표지로 유

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 컬렉션은 예술은 예술로 변한다는 논리로 흥미를 끌었다. 반면에 1990년도 중반부

터 생성된 “Blob paintings“는 회화적 모티브의 매체화와 리믹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작업의 핵심은 기본

적으로 회화의 구성이다. 이 작업은 포토그래퍼가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재료를 찾고 대상을 추상화한 다음 

포토샵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에어브러쉬를 사용해 캔버스에 이미지를 옮기고 조심스럽게 이미지 위에 에폭

시를 덮어주는 방식으로 추상적이고 다양한 질감을 나타낸다. 작품은 단순히 장식으로 일축될 수 있지만, 다

른 재료의 레이어링은 시선을 끈다. 일단 에폭시 수지는 추상적인 형태 안에서 나오는 내면의 빛을 보여준

다.  

 

피터 짐머만은 1990년 초반부터 에폭시를 사용하면서 각기 다른 물감들을 섞기 시작했다. 그것들을 캔버스

에 부어서 굳힌 다음 템플릿을 떼어내면 작품이 완성된다. 이러한 테크닉을 통해서 작가는 본인 작품의 특

징인 마치 공산품인 듯 보이는 반짝이는 표면을 만들어, 회화 매체를 통해 마치 찍어낸 듯한 모습을 표현해 

내고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모두 묘사된 모습이지만 그 문자적 의미는 상실되고 또한 

그림의 문맥 안에서 추상적 기호로 변환된다. 때때로 문자를 그림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림의 언어

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언어의 이미지화를 의미한다. 작가는 본인의 아카이브에서 나온 스캔된 단면들, 자신

의 오래된 작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TV 혹은 다른 정보매체에서 모은 이미지 자료들을 혼합하여 사용한

다. 그 각각의 이미지들은 포토샵을 통해 추가로 작업되는데, 이를 통해 본래의 이미지로부터 매우 낯설어 

진다.  

 

1999년 이후 피터 짐머만은 자신의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선별된 사진들을 포토샵을 통해 변형시킨 후 

부분적으로 다시 작업하기 시작한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를 컴퓨터를 통해 디지털화 시키며 그 

결과물을 다시 회화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데이터 이미지는 추상적 미의 결과물로 

변환된다. 이 과정은 요즘의 거의 모든 매체의 공정 과정을 따라 하는 것으로, 구체적 이미지의 추상화가 

기술의 지속적인 결과물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과 원으로 구성된 추상적 형태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변경되어 매우 짙은 농도의 색채를 띠며 부조와도 같은 다양한 

층층으로 화면의 표면을 덮는다. 에폭시로 만들어진 다층의 흐르는 듯한 표면은 매우 반짝이며 무지개 같은 

효과를 내어 보는 이로 하여금 허상의 윤곽을 보게끔 한다. 때때로 그림의 색깔들은 조화로운 듯 하다가 

섬광을 비추는 듯하고, 커다란 구조를 가진 듯 보이면서도 선적이다. 또 때때로 역동적이다가 질서정연하다. 

그림 요소들의 집합은 넓은 면적의 색의 구현과 선적인 색의 구조 사이를 오가는 다양한 구조 틀을 

보여준다. 그 후 2004년부터 화면을 분할하고 구성하는 기하학적인 작업을 더 강하게 추진 해오고 있다. 

수많은 그림들의 총체로서의 작품은 실험적인 열린 상태를 나타내며 다양한 모습 속에서 각기 다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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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보여준다. 최근의 작품에서는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그림모형이라고 할만한 공식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피터 짐머만의 작업 ‘컨셉’은 컴퓨터 기술을 통해 디지털로 구성된다. 반면, 그 ‘실행’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캔버스에 직접 색칠을 하는 화가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 완성된 작품의 표면은 반짝이는 

매끈함과 빛나는 색채라는 감각적인 물질성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이 회화의 컨셉이 컴퓨터로 제작된 

것임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회화 작업의 농축적인 색감과 층층이 겹쳐진 부조적 성격은 디지털 매체로는 

이룰 수 없는 특성이다. 작업의 제작과정에서 컴퓨터 기술은 오로지 회화를 돕는 것으로만 사용되었고 이 

회화들은 컴퓨터로 생성된 디지털 이미지의 모티브를 캔버스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가상화 되면서 잃었던 

측면들을 도로 갖게 된다 완성된 작품은 사진이나, 영화, 비디오예술과 비교해서 봤을 때 미디어 예술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작품은 고유한 회화적 가치를 생산해낸다 - 물질성, 그것은 회화와 미디어 매체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만지고 싶을 만큼 감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작품에 대해 피터 짐머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반짝

임은 회화에 대한 의견에 가깝다. 유화, 그리고 강한 붓질과 같은 반 고흐 스타일은 내가 연관되고 싶지 않

았던 클리셰(Cliché)이다. 이러한 표면을 발견했을 때, 나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 지배적인 시대에 

회화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의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나의 처음 아이디어는, 결

과물을 프린트 하자는 것이었는데, 주 작업은 컴퓨터로 하고 그저 그 작업을 프린트 하려고 했었다. 그게 기

계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린트 물들은 모두 같아 보인

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회화라는 아이디어로 돌아오게 되었다. 나는 노랑, 마젠타, 파랑의 레이어

가 들어간 프린트물의 구조와 비슷한 프로세스를 갖게 되길 원했는데, 레진으로 이러한 다양한 색체들을 오

버랩 하면서 그런 작업하는 것이 가능했다. 

 

작가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전통적인 회화적 컨셉들을 해체하고 시각적 관습에 따라 형성된 문화적 의미

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것은 커버 버젼, 샘플링, 리믹싱 등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 그가 

그림에 실현시키는 속임의 미학이다. 시각의 매체화는 컴퓨터의 방식과 기술을 따른 것이다. 화려하고 감각

적인 회화 표면의 물질성은 이것이 회화의 생산품임을, 유니크함의 표본임을 느끼게 한다. 그림은 매혹적이

고 반짝이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그 우연적인 순간은 스스로 모더니티의 패러다임을 선보인다 

 

▶ 작가소개 

피터 짐머만 (독일, b.1956)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어나 슈투트가르트 국립 조형 예술대학에서 공부했다. 그의 작업 방식은 일반적

으로 디지털 아트와 에어브러쉬기법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오하이오의 콜럼버스 박물관과 독일의 비스바덴, 잘츠부르크 현대 박물관, 미시간 디트로이트의 

크랜브룩 미술관, LA의 뉴올리언스 현대 미술관에서 전시를 가졌다. 2002년 쾰른미술대학과 루네버그대의 교

수가 되었고 현재 독일 쾰른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작가의 전시 이력은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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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품 이미지 & 캡션 

고화질 이미지가 필요하실 시에는 조현화랑으로 요청하여 주시길바랍니다. (T. 051 747 8853  E, johyun1990@hanmail.net)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작품정보(캡션)을 명시해야 하며 <사진제공: 조현화랑>을 함께 표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Floe 

2013 

Epoxy resin on canvas 

80x60cm 

(사진 제공: 조현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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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 

 2013 

 Epoxy resin on canvas 

150x100cm 

(사진 제공: 조현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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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품 이미지 & 캡션 

고화질 이미지가 필요하실 시에는 조현화랑으로 요청하여 주시길바랍니다. (T. 051 747 8853  E, johyun1990@hanmail.net)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작품정보(캡션)을 명시해야 하며 <사진제공: 조현화랑>을 함께 표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alli B.  

2010  

Epoxy resin on canvas  

150x120cm 

 (사진 제공: 조현화랑) 

 

 

 
Kiss 

2010 

Epoxy resin on canvas 

150x300cm 

 (사진 제공: 조현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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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poxy resin on canvas 

160x100cm 

 (사진 제공: 조현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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